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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청소년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facotrs influencing the relationship of adolescents with non-
custodial parent.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comparative influence of the family 
function as a factor controlling other factors such a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eliefs 
about parental divorce, and social support.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322 adolescents from divorced families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SPSS 22.0,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and Conclus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beliefs about parental divorce, social support, and 
family function affected the relationship with non-custodial parent. After controlling the influence of 
other factors, family func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relationship with non-
custodial parents. Based on the results, practical suggestions were provided to enh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nd non-custodial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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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 정도로 급증하였으며, 이후 2005년 2.6건으로 지속적

인 증가현상을 보이다 현재는 2.3건을 유지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4). 조이혼율은 OECD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가 부족하고, 사회적인 

낙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 큰 우리사회의 특성을 고려

하여 볼 때 이혼으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

의 수준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혼으로 발생한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 중 

전통적으로 많이 제시된 것은 부모의 관점에서 한명의 부모

서론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 중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가족의 변화이다. 부부체계가 약화되면서 이혼으로 인한 가

족 해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 형태 변화 현상은 가

족주의의 약화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Y. S. Cho & Lee, 

2004; Moon, 2007).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의미하는 조

이혼율의 변화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1990

년 1.1건 정도였던 조이혼율은 1997년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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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부모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역할 과

중, 빈곤,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이다. 하지만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 역시 역할혼란, 부모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한 

가족 갈등, 자기 비난이나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 

대인 관계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Amato & 

Cheadle, 2005; E. J. Kim & Baek, 2007). 

하지만 가족 전체의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이혼에 대

한 사회적 접근은 여전히 성인 부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

다. 이혼숙려제도, 이혼전후상담 등의 제도 속에서 자녀에 대

한 개입의 정도는 낮은 수준이고, 이혼 이후 한부모 가족을 형

성하게 된 이후에도 빈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개입이 이

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혼과정과 그 이후 한부모 가족에

서 생활하는 이혼가족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은 거의 이루어지

고 있지 않아 이들의 어려움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로 남아 있다(Joo & Cho, 2004). 실제적으로 한 세대에서의 이

혼은 가족체계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고, 자녀 세대의 어려움

을 증가시키게 된다(Amato & Cheadle, 2005; Emery, 1999; K. E. 

Lee & Ju, 2005). 이와 함께 이혼가족 자녀의 어려움은 부부가 

이혼하는 시점에 절반 정도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는 점

에서 더욱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Statistics Korea, 2014). 

상당수의 이혼가족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은 다양한 측

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

은 부모의 이혼이라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혼과 관련된 현

상을 잘못 다루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측면이 강해 자녀들

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잘못 다룰 경우 내현화되거나 외현화된 

형태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Emery, 2004). 즉 부모의 이

혼은 전통적 가족에 비해 가족기능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으

며, 이로 인하여 자녀들은 다양한 심리적.사회적인 문제들에 

노출될 높은 가능성을 경험하게 된다(Y. S. Cho & Lee, 2004; 

Felner, 2006; Masten & Coastsworth, 1998; Wallerstein, Kelly, & 

Blakelee, 2000). 이혼가족의 자녀들은 비이혼가족의 자녀들

에 비해 생활 속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안과 스트레

스를 경험하게 되고, 비행과 문제 행동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

며, 이와 관련하여 정신과 상담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높

게 관찰된다(Emery, 1999; Joo & Cho, 2004; Wallerstein, Kelly, 

& Blakelee, 2000). 또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경

우에는 자아존중감의 저하와 인식능력의 결함을 포함하는 인

지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 역시 높게 관찰되고 있다. 아

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적응을 위하여 다양한 차원에서의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는 청

소년기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는 더 큰 위험을 가져오게 된

다(Hong, 2004; Y. Y. Park & Kim, 2005). 

부모의 이혼으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위험 요

인들 속에서 이혼가족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온전하게 성장하

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보호요인들도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부모의 이혼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가족체계의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복지감을 획득하고, 성인으

로 온전히 성장하는데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다시 가족

으로 귀결되게 된다(Falci, 2006; Risch, Jodl, & Eccles, 2004). 하

지만 이혼 청소년에게는 가족이 하나가 아니며, 실제적으로 

두 개의 가족이 존재하게 되어 두개의 가족과의 모든 상호작

용은 청소년이 온전한 성장을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함께 생활하지 않지만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

고,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 비양육 부모가 생긴다(Depner 

& Bray, 1993). 이로 인해 이혼가족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보

호하는 가족을 고려할 때 현재 동거하는 가족과의 상호작용

과 함께 동거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

게 되는 비양육부모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Amato, 2000; Choi, 2013; Chung, 1993; Depner & Bray, 

1993; S. Y. Lee, 2002; Son, 2013). 비양육부모와의 관계는 이혼

가족 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이들이 사회적으

로 기능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다(Son, 2013). 

이혼가족 청소년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를 검토함에 있어

서 청소년들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체계가 가지는 특

성과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비양육부

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부

모의 이혼 경험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부모이혼에 대

한 지각이다. 부모이혼지각이란 청소년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

하면서 갖게 되는 신념으로 이혼으로 인해 변화된 상황에 대

한 지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Kurdek & Berg, 1987).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은 이혼가족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감소와 일탈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Haggerty, Sherrod, Garmezy, & Rutter, 1996; E. 

S. Kang & Yi, 2013). 특히 부부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이혼

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력, 분노, 비난을 포함하는 부모이혼에 

대한 문제성 인식이 증가해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Joo & Cho, 2004; Ju, 

2003; Kurdek, 2002). 

또한 이혼가족 청소년과 비양육부모와의 관계를 탐색함에 

있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또래관계와 교사와의 관계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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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받게 되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적 상호

작용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Choi, 2013; Hetherington, 2003; 

Y. Y. Park & Kim, 2005).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청소년

에게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주는 체계인 학교와 실질적인 상

호작용을 하게 되는 교사와 또래의 사회적지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혼가족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지지는 이들의 

문제 행동, 적응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되며(Demaray, Malecki, 

Davidson, Hodgson, & Rebus, 2005), 안정적인 사회적지지 자

원이 많은 학교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양육부모와의 관

계 및 안정적인 적응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

었다(Jang & Lee, 2011; Lee & Joo, 2005).

마지막으로 이혼가족 청소년이 경험하는 비양육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현재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가족기능

은 가족구성원들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결속력을 통해 스트레

스를 기능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Epstein, Baldwin, 

& Bishop, 1983). 이러한 가족기능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

소년들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고, 온전한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Choi, 2013; Ju, 2003; 

Son, 2013). 현재 함께 생활하는 가족으로부터의 가족기능이 

원활하지 않고 왜곡된 형태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

양한 문제 행동이 발생하며, 비양육부모와의 관계를 포함해 

변화된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 Y. Lee, 2002).

또한 이혼가족 청소년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경제수준, 형제유

무, 종교유무를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별, 연령, 경제

수준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부모의 경

제적 지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K. W. Kim & Moon, 2005). 종교로 

인해 형성되어지는 종교적 안녕 역시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Carothers, 

Borkowski, Lefevre, & Whitman, 2005; J. A. Park & Yoo, 2003), 

형제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모와의 관계

에 더 큰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제시되어 왔다(Bae & Lee, 

2006).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혼율과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의 비

율이 높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혼가족 청소년에게 비

양육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연구는 매

우 부족한 실정이다(Y. K. Kim & Han, 2006; Son, 2013). 지금

까지의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이혼가족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은 이혼가

족 청소년의 정신건강이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연구이다

(H. S. Kim, 2005; Yoon, Lee, Kim, & Jeong, 2012). 두 번째 영역

은 이혼 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나 심리치료의 효

과성에 대한 연구이다(H. K. Kim & Chang, 2015; Y. K. Kim & 

Lee, 2011; S. Y. Lee, 2009). 세번째 영역은 미성년 자녀를 둔 이

혼가족을 대상으로 양육을 포함하여 부모 역할에 관한 연구이

다(Jun, 2002; Y. K. Kim & Han, 2006; Yoo, 2005). 

이혼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국외에서 이루어

진 연구들(Haggerty et al., 1996; Hetherington, 2003; Kurdek, 

2002)은 이혼 이후의 자녀 양육문제에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제화하고, 이 과정 속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와 

공동부모로써의 역할이 조정되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내의 상황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S. J. Kim, 2008). 즉 이혼을 둘러싼 맥락 및 이혼 

이후 비양육부모와의 상호작용 특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국내

에 적용하는데 한계를 갖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에서 진행된 연구는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와 관련된 현상을 매

우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다. 관련 연구들(Choi, 2013; Ju, 2003; 

Jun, 2002; Yoo, 2005)의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 대

해 제한적 사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중

심으로 잠정적 결론을 도출하는 수준의 탐색적 연구들이 질적

인 연구 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로 인해 이혼가족 청소년

과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관련 현상을 이해하는데 제한을 갖고 있다. 연구에

서 검토되어진 변수에 있어서도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개인

적인 측면, 학교체계에서의 상호작용, 동거가족과의 상호작용

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이다. 또한 이혼가족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현재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비양육부모와의 관

계에 대해 갖는 독자적인 설명력과 특성을 검토한 연구는 수

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혼가족 청소년

들의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종합적으

로 살펴보고, 이 과정 속에서 현재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의 상

호작용이 갖는 독자적인 설명력을 검증함으로써 비양육부모

와의 관계에 있어 현재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갖는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혼가

족 청소년과 비양육부모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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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 N %
Gender

M 155 48.1
F 167 51.9

Age
13 4 1.2
14-16 169 52.4
≥17 149 46.4
M (SD) = 16.49 (1.78)

Siblings
Yes 256 79.5
No 66 20.5

Economic status
1 (Very low) 17 5.3
2 57 17.7
3 99 30.1
4 (Middle) 125 38.8
5 17 5.3
6 6 1.9
7 (Vert high) 3 0.9
M (SD)  3.31 (1.10)

Religion
Yes 191 59.3
No 131 40.7

Period of single-parent family 
formation (years)
＜2 34 10.6
2 ≤ years ＜  4 59 18.3
4 ≤ years ＜  6 51 15.8
6 ≤ years ＜  8 71 25.2
8 ≤ years ＜ 10 36 11.2
＞10 61 18.9
M (SD) 6.18 (3.90)

Note. N = 322.

연구문제 1

이혼가족 청소년의 부모이혼지각, 사회적지지, 가족기능, 비

양육부모와의 관계의 특성과 주요 특성간의 관계는 어떠한

가?

연구문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부모이혼지각, 사회적지지가 비양육부모

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기능은 독자적인 설명력을 갖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이혼가족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

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이혼가족의 자녀 중 한명의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13세에서 19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상담기관, 중·고등학교, 사회복지기

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최종적인 연구대상자는 연구의 목적과 

자료 수집의 내용, 자료 활용 방법, 보호조치, 연구 거부 및 중

단 가능에 대한 설명 후 연구에 동의하는 과정을 통해 선발되

었다. 이를 통해 수집된 총 340부의 조사자료 중 연구의 주요

변수에 불성실한 응답을 한 경우와 부정확한 응답이 이루어진 

18사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는 322명의 자료가 활용되었

다. 

연구대상 이혼가족 청소년 322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에 있어 여학생인 경우가 167명(51.9%)으

로 남학생인 경우 155명(48.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

율을 보였다. 연령은 14-16세인 경우가 169명(52.4%)으로 가

장 많았고, 평균 16.49세(SD = 1.78)로 나타났다. 형제는 있

는 경우가 256명(79.5%)으로 형제가 없는 경우 66명(20.5%)

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서는 보통인 4점인 경우가 125명

(38.8%), 3점인 경우가 99명(30.1%)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

였으며, 평균 3.31(SD = 1.10)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

족의 경제 수준을 인식하고 있었다. 종교적 특성에서는 종교

가 있는 경우가 191명(59.3%)으로 종교가 없는 경우 131명

(40.7%)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현

재의 한부모와 생활한 기간은 6년 이상 8년 미만인 경우가 71

명(25.2%), 10년 이상인 경우가 61명(18.9%), 2년 이상 4년 미

만인 경우가 59명(18.3%)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평균 

6.18년(SD = 3.9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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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구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비양육부모와의 관계는 학습이론과 체계이론에 기반하여 

Lange 등(1998)이 개발한 Parent-Child Interaction Questionnaire 

(PACHIQ)를 기초로 하여 Lange 등(2002)이 수정 보완한 

Parent-Child Interaction Questionnaire-Revised (PACHIQ-R) 중 

자녀용 측정도구(PACHIQ-R-CH)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 도

구는 총 25문항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

성되어지는 관계를 측정하고 있으며, 하위요인으로 갈등해

결(conflict resolution)과 수용(acceptance)이라는 두 가지 요인

을 제시하고 있다. 갈등해결에는 “어머니(아버지)와 나 사이

에 가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용에는 “내가 슬플 때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위로

해 주신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응답의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항상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양육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

임을 의미한다. Lange 등(2002)의 연구에서 PACHIQ-R-CH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부모이혼지각

부모의 이혼과 관련해 나타나게 되는 특성 중 이혼가족 청소

년들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면서 부모의 이혼에 대해 갖게 

되는 지각을 살펴보기 위하여 Kurdek과 Berg (1987)가 개발한 

Children's Beliefs About Parental Divorce Scale (CBAPDS)을 활

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6문항 구성되어 부모의 이혼을 경험

한 자녀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성 신념의 정도를 측정하게 

된다. 또래놀림(peer ridicule and avoidance), 아버지에 대한 비

난(paternal blame), 어머니에 대한 비난(maternal blame), 유기

불안(ear of abandonment), 재결합환상(hope of reunification), 자

기 비난(self-blame)의 총 여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요인별로 6문항씩이 포함되어 있다. 또래놀림의 대표적인 문

항은 “다른 친구들이 부모님에 관해 많은 질문을 하면 화가 날 

것 같다”이며,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어머니에 대한 비난은 각

각 “아버지가 우리 가족문제의 원인 제공자다”, “어머니가 우

리 가족문제의 원인 제공자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유기불안은 “나는 종종 내가 혼자 남겨질까 걱정이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결합환상과 자기비난은 각각 “나

는 부모님이 언젠가 함께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말하

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서로 불행해 한다”와 같은 문

항을 통해 측정되어진다. 응답의 범주는 예(1)와 아니오(2)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이혼 지각에 

대한 문제성 신념이 낮음을 의미한다. Kurdek과 Berg (1987)의 

연구에서 CBAPDS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72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연구대상인 이혼가족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상

호작용의 측정은 Malecki 등(1999)에 의해 제안된 Child and 

Adolescent Social Support Scale (CASSS)의 하위척도 중 교사지

지(teacher support)와 또래지지(peer support)를 통해 이루어졌

다. 교사지지는 “선생님은 나는 이해해 주신다”와 같은 문항

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래지지는 “친구들은 나의 감정을 이

해해 준다”의 문항을 통해 측정되어진다. 교사지지와 또래

지지는 각각 10문항으로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 항상 그렇다(6)의 6점 리처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Malecki 등(1999)의 연구에서 CASSS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가족기능

현재 이혼가족 청소년이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을 의미하는 가족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Epstein 등(1983)에 의

해 개발된 Family Assessment Device (FAD) 일곱 개의 하위요인 

중 일반적 가족기능(general functioning)을 활용하였다. FAD

의 하위요인들은 개별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일반적 가족기

능은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가족기능은 대표

적으로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잘 한

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응답의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이 기능적

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pstein 등(1983)의 연구

에서 FAD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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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riables’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                                  

Categories 1 2 3 4

1. Beliefs about parental 
divorce

-

2. Family function .380*** -
3. Social support .263***      .325*** -

4. Relationship with non-
custodial parent

      .402***      .701*** .367*** -

M      1.67     2.69 4.02 3.17
SD       .14      .57 .76 .59

Note. N = 322.
***p < .00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형제유무, 경제수준, 종교유

무, 한부모가족 형성 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성별은 남

자(0), 여자(1)로 구분하여 활용하였고, 연령은 응답자들이 응

답한 만나이를 활용하였다. 형제유무는 형제가 있는 경우(0), 

형제가 없는 경우(1)로 구분하였고, 경제수준은 연구대상자들

이 인지하고 있는 가족의 경제상태로 매우 나쁘다(1)에서 매우 
좋음(7)의 7점 리커트 형태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종교유무

는 종교유형에 상관없이 종교가 있는 경우(0), 종교가 없는 경
우(1)로 구분하였다. 한부모 가족 형성 기간은 부모의 이혼으

로 인해 현재의 한부모가족을 형성하게 된 기간을 측정하였다.

자료분석

이혼가족 청소년들이 인지하고 있는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분

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에 앞

서 이혼가족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이혼가족청소

년들의 부모이혼지각, 사회적지지, 가족기능,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의 특성을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전제조건인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의 문제 확인은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최종적으

로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영향 요인

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부모이혼지각, 사회적지지, 가족기능

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모형에 투입하여 각 연구모형들의 변화

를 살펴볼 수 있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통해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주요변수들의 영향력과 다른 영향요인들을 통제

한 상태에서의 가족기능의 독자적인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연

구문제를 해결에 있어서 필요한 통계적인 분석에는 SPSS 22.0 

(IBM Co., Armonk, NY)이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주요 변수들의 특성
과 관련성

이혼가족 청소년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주요변수들의 특

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주요 변수 중 부모의 이혼

지각의 경우 평균 1.67 (SD = .14)로 응답범주를 고려하여 볼 

때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이는 이혼가족 청

소년들의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의 문제성 신념이 보통보다 낮

은 것을 의미한다.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가족기능과 교사나 또래로부터 받고 있는 사회적지

지의 수준은 각각 2.69 (SD = .57)와 4.02 (SD = .76)로 나타났

고, 이는 가족기능과 사회적지지의 수준이 보통보다 약간 높

은 수준임을 나타낸다. 

연구대상 청소년들이 응답한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는 평균 

3.17 (SD = .59)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비양육부모의와 관계에 대해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긍

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의 주요 변수인 부

모이혼지각(r = .402, p < .001), 가족기능(r = .710, p < .001), 사

회적지지(r = .367, p < .001)는 모두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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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의 영향 요인과 가족기능
의 독자적인 설명력

이혼가족 청소년들이 비양육부모와 맺고 있는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모형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변수간 상관관

계, 공차한계(tolerance), 분산팽창요인(VIF)을 확인하였다. 앞

서 상관관계분석 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독립변수간 상관

관계가 가장 큰 것은 부모이혼지각과 가족기능으로 나타났다

( r = .380, p < .001). 전체 연구 모형에서 공차한계에서는 가장 

낮은 값이 .736, 분산팽창요인에서는 가장 높은 값이 1.358로 

나타났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다중공선성의 문

제로 인해 연구모형이 왜곡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이혼가족 청소년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부모이혼지각, 사

회적지지, 가족기능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순차적으로 투

입하였다. 새로운 변수가 투입되는 각 단계마다 모형 전체의 

설명력과 추가적인 설명력 변화의 유의미성, 투입된 변수의 

유의미성과 영향력을 Table 3에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양

육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제시하였다. 각 단계

의 모형이 갖는 특성 중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비양육부

모와의 관계에 대한 주요변수들의 영향력과 다른 요인들을 통

제한 상태에서 가족기능의 설명력을 살펴볼 수 있는 마지막 

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단계 모형에 가족기능을 추가한 4단계 모형은 전체로 통계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Relationship with Non-Custodial Parent           

Variables

1st Model 2nd Model 3rd Model 4th Model

B β t B β t B β t B β t

Constant 3.183 9.143*** .364 .734 .051 .105 -.261 -.689

Gender -.044 -.038 -.677 -.046 -.039 -.771 -.039 -.033 -.682 .031 .026 .667

Age .017 -.050 -.901 -.010 -.031 -.607 -.010 -.029 -.588 .022 .068 1.697

Economic status .092 .171 3.050** .079 .146 2.828** .070 .129 2.598** .022 .041 1.019

Siblings -.221 -.151 -2.696** -.176 -.121 -2.327* -.152 -.104 -2.089* -.106 -.073 -.1840

Religion .014 .012 .214 .003 .002 .049 .032 .027 .545 -.106 -.073 -1.840

Period of single-parent    
     family formation

.002 .016 .288 .002 .014 .266 .000 -.003 -.062 -.008 -.050 -1.273

Beliefs about parental 
    divorce

1.654 .381 7.484*** 1.357 .312 6.154*** .556 .128 3.041**

Social support .206 .266 5.218*** .099 .128 3.085**

Family function .636 .616 13.786***

F 3.152** 11.177*** 14.004*** 41.109***

R2 .057 .200 .264 .543

F change 3.152** 56.014*** 27.233*** 190.062***

R2 change .057 .143 .064 .279

Note. N = 322.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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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으로 관찰되었고(F = 41.109, p < .001), 

이혼가족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변

량 중 54.3%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 = .543). 최

종 모형인 4단계 모형에 새롭게 투입된 가족기능은 3단계 모

형에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특성, 부모이혼지각, 사회적지지

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변량 

중 27.9%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었다

(F change = 190.062, p < .001, R2 change = .279). 4단계에 투입

된 변수들 중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

았던 성별, 연령, 종교유무, 한부모가족 형성 기간과 3단계까

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던 경제수준과 형제 유무는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부모이혼지각(t = 3.041, p < .01), 사회적지지(t = 

3.085, p < .01)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4단계에 투

입된 가족기능(t = 13.786, p < .001) 역시 이혼가족의 청소년이 

비양육부모와 맺고 있는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

다. 이는 부모이혼에 대한 문제성 신념이 낮고 긍정적으로 지

각할수록, 교사나 또래로부터의 사회적지지의 수준이 높을수

록,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긍

정적인 기능을 형성할수록 비양육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요인들 중에서는 가족기능(β = .616)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부모이혼지각(β = .128), 사회적지지

(β= .128)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논의 및 결론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혼율과 상당수의 이

혼가족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혼가족 청소년들

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

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 영

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비양

육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부모이혼지각, 

사회적지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

았으며, 이를 근거로 한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이혼가족 청소년들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를 비

롯하여 부모이혼지각, 가족기능, 사회적지지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수준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한 부모이혼지각, 가족기능, 사

회적지지 역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각 

변수들과 비양육부모와의 관계가 보이고 있는 상호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부모이혼지각, 가족기능, 사회적지지 모두 

정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이혼가족 청소년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 영향

을 주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부모이혼지각, 사회적지

지, 가족기능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부모의 이혼 이후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얻게 되는 가족기능은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

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기능이 비양육부모

와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S. Y. Lee, 2002; Saphir & 

Chaffee, 2002; Son, 2013)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가족기능의 영향은 이혼가족 

청소년이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체계이며, 이혼가족 청

소년의 긍정적·부정적 행동 형성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체

계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Falci, 2006; H. Y. Kang & Lazarevic, 

2013; Risch, Jodl, & Eccles. 2004). 또한 이혼가족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두 개의 가족 체계 중 하나인 현재 생활하는 가족

과의 상호작용이 또 다른 가족체계인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이혼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부모이혼지각과 학교에서의 교사와 또래의 사회적지지 

역시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

며, 이는 부모이혼지각이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

는 선행연구(Joo & Cho, 2004; Kurdek, 2002)와 사회적지지가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Jang & Lee, 

2011; K. E. Lee & Ju, 2005)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이혼지각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형

성하는 인지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는 특성이라는 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부모 이혼 이후 이혼으로 인해 변화된 상황에 

대한 수용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관계에 적응하게 된다는 점

에서 부모이혼에 대해 문제성 인식이 낮을수록 비양육부모와

의 관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청소년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주요하게 관계를 맺게 

되는 교사와 또래 체계는 청소년기의 행동 형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 가족과 함께 

청소년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체계로써 학교 체계에서의 관계

가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혼가족 청소년의 비양육부모와

의 관계에 대한 부모이혼지각, 사회적지지, 가족기능의 상대

적인 영향력에서는 가족기능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영향력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이혼지각, 사회적지지의 순으

로 높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개입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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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혼가족 청소년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다른 영향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기능은 유의미한 독자적인 영

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모형별로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이혼지각, 인구사

회학적 특성과 부모이혼지각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지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모이혼지각, 사회적지지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가족기능은 각각 독자적인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가족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다

양한 체계 중 현재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갖는 

의미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연구모형의 변

화 중 3단계까지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경제수준과 형제유무가 가족기능이 투입됨으로 인

해 영향력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은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 있

어 가족이 가진 경제수준이나 형제유무로 인한 구조적인 측

면 보다는 현재 동거하는 가족간의 상호작용인 기능적인 측면

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혼가족에게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경제

수준으로 인해 나타나는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의 제한들을 현

재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과의 상호작용인 가족기능에 대한 개

입을 통해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자녀에 대한 가

족기능과 가족구조의 영향력 중 가족이 갖는 구조적 특성에 

비해 가족의 기능적 특성이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

한 연구들과 같은 맥락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Jeong, 

2011).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혼가족 청소년들의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혼가족 청

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체계이기도 하며, 비양육부모

와의 관계에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이기도 한 현재 함께 생활

하는 가족과의 상호작용인 가족기능의 증진을 통한 개입이 필

요하다. 이혼 결정 과정과 이혼 이후 변화된 가족 체계는 부모

의 역할 과중과 사회 . 경제적인 지위의 하락, 사회적지지체계

의 축소, 심리적 위축 등의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가

족기능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을 높인다(Y. L. Kim, 2014). 따

라서 이혼으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 

정책을 포함하여 방과후 보호 제도의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는 변화된 가족 구

조와 기능에 대한 수용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이 포함

되어져야 하며,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개방적인 태도 형성과 

의사결정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간 지지 체계를 구축

하도록 원조함으로써 가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수

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3

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중심으로 한 이혼가족에 대한 서비스 체계 구축과 강화

는 이혼가족의 가족기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혼 가족의 특성에 따른 가족교육, 부모교육 및 상담

기능 강화 특히 이혼가족 청소년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변

화된 자녀 양육 상황에 따른 양육방식에 대한 교육,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이혼가족 청소년이 현

재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기능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비양육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도

움을 주게 될 것이다(Jun, 2012; Y. K. Kim & Lee, 2011). 이를 

위한 가족교육과 가족상담 전문가 양성은 이혼가족의 가족기

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의 체계적 구축과 전문성 강화에 

초석이 될 것이다. 전문가 양성 과정에 가족 및 이혼조정 실천

의 표준 모델 보급(Folberg, Milne, & Salem, 2004)과 같은 개입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개입 모델에 대한 개발의 진행이 

요구된다.

또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면서 청소년들이 갖게 되는 부

정적인 부모이혼지각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아

동기의 경우 자기비난이나 유기불안 현상이 높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비난이나 또래놀림 현상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과 같이 부모의 이혼에 대해 갖게 되는 문제성 인식

은 연령단계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Wallerstein, 2000). 따라서 

부모이혼지각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혼부모에 대한 비난과 또래와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축을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요구된다. 부

모이혼지각에 대한 문제성 인식의 형성은 부모의 이혼 결정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자녀와 관련된 상황을 충분히 공유하는 

못하는 제한된 의사소통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

다(Emery, 2004). 따라서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이혼과 관련된 

상황들이 자녀들과 충분히 공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혼 전후 상담, 이혼조정시의 

상담 서비스 과정에서 자녀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의 모색과 가족의 변화로 인한 이상적 가족의 상실과 이로 인

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지는 협력

적 이혼 모델(Fagerstrom, 1997)과 같은 개입방법의 도입이 필

요하다. 

이혼가족 청소년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지지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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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청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학교를 중심으로 한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심리적 . 관계적 어려

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사 및 또

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혼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같

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내 또

는 외부에서 진행될 수 있는 자조모임 활동 역시 이혼가족 청

소년들의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K. J. Park, Choi, & Han. 2009). 

본 연구는 이혼가족 청소년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체계로 인식되어 왔지만 객관적인 실태 파악과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가 제한된 상황에서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국내에서 탐색적이고 제한적으로 수행되어져 온 비양육부모

와의 관계를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다양한 체계로써 개인의 

지각, 학교를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 현재 함께 생활하는 가족

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부모이혼지각, 사회적지지, 가족기

능의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특히 다른 변인들의 영

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기능이 갖는 독자적인 설명력의 

확인을 통해 가족기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를 갖는다. 하지만 연구대상자의 선정 과정에서 확률적인 표

집방법이 아닌 청소년상담기관, 중 . 고등학교, 사회복지기관

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통해 연구가 

수행되어 그 결과를 전체 이혼가족 청소년들에게 일반함에 있

어 제한을 갖는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은 향후 여성가족부

나 청소년정책연구원과 같은 행정기관이나 국가 연구 기관에

서 수행되어지는 전국단위의 후속 연구를 통해 극복될 수 있

다. 또한 이혼가족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에 대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심층적인 분석과 부모 이혼 

결정부터의 한부모가족 형성 이후까지의 과정에 대한 변화시

기 및 단계별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각 단계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따른 필요한 개입방법에 대한 모색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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